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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대학생의 음주관련요인이 음주행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음주와 관련된 요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

족영향이 음주태도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음주요인의 스트레스, 음주기대, 교

우관계, 자아통제, 가족영향은 대학생의 음주태도와 음주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대학생의 음주와 관련된 요인이 음주행태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한다.

▸ Keywords :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 음주태도, 음주행동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positively the effect of related with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drinking behavior public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theory and preceding research, I

assumed that the elements related with drinking such as stress, friend relationship, drinking

expectation, self-control, family effect have effects on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behavior. As

the result of the study, the stress, friend relationship, drinking expectation, self-control, and

family effect which are drinking elements show the meaningful difference on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behavior. In this study, I researched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ous variables in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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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as elements related with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upon these study result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alternatives.

▸ Keywords : stress, friend relationship, drinking expectation, self-control, family effect,

drinking attitude, drinking behavior

Ⅰ. 서 론

알코올의 오⋅남용은 대학생들의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사회문제이다. 국내외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대부분

은 음주를 하며, 폭음과 과음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집단으

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약화시켜 현실도피를 가

능케 하므로 학생들이 가까이하기 쉬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술 마시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술에 대

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히로뽕이나 대마초 등의 약

물과는 달리 술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위험성을 간

과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1][2]. 또한 최근 들어 대학에서

는 신입생 환영행사나 학교행사의 일부로 음주가 강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으로 사회문제로까

지 확대되고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위험성은 음주가 다른

약물에(예: 마리화나, 코카인)의 사용이나, 사회적 문제를 야

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

국 대학생 음주율은 90%이상으로 일반 성인 음주율인

64.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3]. 즉, 대부분의 대학생이 음주

를 하며, 성인보다 더 음주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 음주는 친

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적 음주를 넘어 문제음주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과음 혹은 폭음을 하

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 기억력의 저하로 학업에 지장을 초

래하고, 친구를 비롯한가족, 대인관계에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우울증이나 두려움 혹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살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성인보다 더 빨리 알코올 의존에

이르게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4][5][6]. 그러므로 음주의 오·남용은

대학생들의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대학생들의 과

도한 음주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불의의 사고를 가져오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관

계로 원치 않는 임신 등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매년 빈발하는 대학

생의 음주관련 사망사고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

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동안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족

의 음주문제와 음주행동, 가족의 음주태도와 부모자녀의 정

서적관계, 또래의 음주행동, 음주또래친구의유무와 같이 사

회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

며, 대학생들의 인간의 능동적, 인지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와 음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음주관련

요인이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간의 영향력

을 밝히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주행동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

알코올 남용의 원인과 예방 인간관계에 관한 이론들은 개

인이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결정에 대해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밝혀내고 있는데[7], 이러한 이론 중 반두라

[8]의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사회환경 영향을

설명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모델이다. 즉, 믿음이 대학생들

의 역할모델, 특히 부모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획득되며 이

획득된 음주와 관련된 인지는 학생들의 음주사용에 있어 가

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한다. 사회학습이론의 기본적인

두 가지 가정 첫째, 음주는 일반적 대처기제라는 것과 둘째

는 대처방식으로 선택한 음주는 과음과 알코올 남용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충족시키는 사회학습이

론을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에는대처수단 음주, 음주기대, 자

아통제(자기효능감)가 있다. 대처방식으로 선택한 음주는 부

적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

되며, 일반적으로술을마시는이유중 10∼25%가이에해당

한다. 몇 개의 임상연구에서도 부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9][10]. 학생들의 음주문제 예방에 적합한 관점으로 최근 관

심을 모으는 것이 알코올 연구에서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으로서 기억에 기초한 반두라 인지적학습이론

(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연구

에 의하면 음주기대와 음주행동 문제에 정적인 관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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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1][12]. 또한 음주행동 및

음주관련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인 혹은 인지적인 취약함을 의

미한다[13][14][15]. 이러한 취약성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

사건이나 지속적인 환경적 긴장이 있을 때 상호작용하여 음

주행동과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사람들은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상당

히 보편적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음주행동을 설명

하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보다 정교화 시켜 음주행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변 환경과 대처 양식및사회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는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정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스

트레스의 영향은 크고 음주를 스트레스의 대처전략으로 삼

게 되면 음주로 인한 문제가 증가되어 또 다른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영향을끼칠수도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취약성모델은 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처럼 대처방식, 음주기대 역시 음

주에 대한 직접적인 주효과를 가지지만 이들 변인들과 스트

레스와의 상호작용이 더핵심적인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음주관련 문제의 위험에 대

한 인지가 적어서 관련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 개입함에

는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된 바 있다[16].

2. 음주행동요인

음주행동요인으로서 첫 번째,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음

주를 통해 감소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은 음주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감소이론에 의하면 음주자는 술

이 긴장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습득하기 이전에는 계

속해서술을마시게된다는것이다[17]. 학생들의음주요인이

음주행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

레스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삶의

일부이며, 어떤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정 반응으로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자극요인에 의해 경험하게 되며, 어

느 정도까지는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

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며, 질병

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족 경험과 부적절한

교우관계,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

족이 여러 가지 생활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18]. 또한많은선행연구들에서대학생들의음주영향요이음

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20][21]. 이와

같이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학

생들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학

생들의 음주예방에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스트레스가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였다.

두 번째, 교우(선후배)관계는 대학생들의 음주 및 약물남

용의 음주행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교우 집단에

서의 영향은 특정행동에 대한 모텔링과 같은 모방을 통하여

발생하며, 음주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한 교우 집단의 모델링뿐만 아니라 친구의

음주권유 혹은 음주압력 또한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22]. 또한 국내연구[23][24]에 의하면 교우(선후배)관계의 영

향은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교우관계가 학생들

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학생 음

주문제 예방에 있어 교우관계의 영향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바

탕으로 대학생의 교우관계영향이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음주기대와 음주행동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음주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알코올기

대이론은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음주행동과 밀접

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음주로 인한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좀더긍정적인 초기 음주경

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좀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

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연구 또한긍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음주빈도가 높아지며, 부정적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빈도가낮아지는결과를얻었다[25]. 많은연구들이일반

적으로 대학생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을 포함한 동료들의

음주규범과 음주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26][27][28][29].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음주기대가 학

생들의 음주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주요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바탕으로 대

학생의 음주기대가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네 번째, 자아통제는 인지적 요인으로써 특정한 상황의

환경적 자극을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을 말하며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를 말한다[30]. 자아

통제는 가족, 친구로부터의 역할 모델뿐만 아니라 그들 역할

모델들이 보이는 음주 사용에 대한호의적 태도나언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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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모델이 되어 선동과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

였다. 또한 학생들의 음주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자아통제가 높을수록 절주행위 이행정도가 높았다고 보고되

었다[31]. 따라서자아통제는대학생음주와관련된위험요인

의 영향을완화시켜줄수 있는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위

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를 병행

하는 것이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

방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

아통제가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섯번째,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음주요인에서 대부분의 인

간의 행동은 모델링(modeling)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으로 특

히 타인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와 연결되거나 관찰대상인

역할모델이 관찰자가 존경하는 인물(예; 부모)일 경우 모델

링의 효과는커져 관찰한 행동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유지

되는 것으로 반두라는 주장한다. 음주에 대한 가족력이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많

이 증명되고 있다[32]. 문제음주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이 문제 음주자가 될 가능성이크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

도 많다. 이에 국내 대학생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음주문제와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 등 가족의 영향이 음주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33][34]. 이는 학생들의

음주문제 예방에 있어 가족의 태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대학생의 가족영향이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하였다.

3. 태도와 음주행동

Bandura는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모델링을 통해 학습

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승인된 음주의 태도나 음주

행동에 노출된 학생은 내면의 한 부분으로써 그들의 신념과

판단을 구체화하게 되어 음주동과 음주에 대한 태도를 형성

하게 되는 것이며,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회

적 음주, 알코올 남용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인지에 의해 음

주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음주행동에 있어 매개적

인지기제는 가족, 친구로부터의 역할 모델뿐만 아니라 그들

역할모델들이 보이는 알코올사용에 대한 호의적 태도나 언

급등도 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역할모델이 된다고 하였다. 이

에 국내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태도가 학생들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유의미성과 개인의 음주행동과

친구들의 음주행동에 많은 일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음주의 영향력 있는 요인이 친구의 음주형태와 태도라

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35][36]. 그리고 이상에

서 고찰한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심리적 음주요인들이 대학

생들의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이

요인들이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관계되는 음주태

도를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음주태도가 음주행동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음주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

해 도출된 변인들을 탐색하고 각 변인이 대학생들의 음주행

동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인과

모형에서는 외생변수로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

통제, 가족영향, 매개내생변수로 음주태도를 설정하였고, 내

생변수로서 음주행동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요인

즉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은음주

태도및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

과 같은논의를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정립하면 그

림 1과 같다.

음주행동

음주태도

교우관계

스트레스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 가설 설정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외생변수

로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을설정

하였고, 매개내생변수로 음주태도를 설정하였으며, 내생변수

로서 음주행동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따라 표 1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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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가설 1 스트레스는음주태도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2 교우관계는음주태도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3 음주기대는음주태도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4 자아통제는음주태도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5 가족영향은음주태도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6 스트레스는음주행동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7 교우관계는음주행동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8 음주기대는음주행동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9 자아통제는음주행동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10 가족영향은음주행동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11 음주태도는음주행동에정(+)의방향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3.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3.1 음주요인

첫째, 스트레스는 정서조절반응으로서 학생들은 불안이나

교우집단의 압력에 민감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행

위로 나타날수 있다. Bandura에 의하면 약물중독치료를받

은 환자 중재발의 거의 70%가 대인관계상의갈등이나 사회

적압력 등의 고위험 상황(high risk situations)과 관련된 스

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 본 연구에

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을 5개 문항 ①학교교수에 대한

불만족 ②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③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④나의 신체적열등감 때문에 ⑤나의 성격 때문에 정

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 교우관계는 점차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사회적관계의 중심이 부모에서부

터친구와의관계로이동하여교우의영향을 많이받게되며,

교우집단으로 부터의 거절경험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부적

절성, 외로움, 분노로 연결되어 결국 음주행동과 같은 부적응

적 행동을 야기한다고 하였다[3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에서는 교우관계에 대한 측정을 4개 문항 ①친구가 술을 권

하면 거절하기힘들 것임 ②친구들과 어울릴때는 술을 마셔

야 됨 ③이성친구 교제 시 술 생각이 나서 ④친구들이 술을

마시면 같이마셔야하는정도의항목을 5점척도로측정하였

다. 셋째, 음주기대는 음주행위에 대한 긍정적기대가 개인의

음주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기대란 특정행동에 대한 특정결

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 하면서 음주와 관련해서 기대를

적용하며 술을 마시는 행동은 긴장이 풀어진다는 행동의 결

과를가져온다고하였다[38].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는

음주기대에대한측정을 5개 문항①술을 마시면 교우관계가

쉬울 것 같아서 ②술은 모임을 재밌게 해줄 것 같아서 ③술

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게 할 것 같아서 ④술은 사람을 친

근하게 해줄 것 같아서 ⑤술을 마시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 같아서 정도의항목을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넷째,

자아통제는 사회 환경적 자극을 자신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음주로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효과

가 있다고 기대하는 개인, 또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인지하는 개인은

음주를 통해 점차 음주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제에 대한 측정을 6개 문

항①자신의 생활을 통제못해서 ②자신의 성공은 행운 때문

이라 생각해서 ③타인이 자신의 생활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서 ④문제처리를 잘못해서 ⑤제때에 일을착수할 수 없어서

⑥목표를 성취해 본 일이 거의 없는 정도의항목을 5점척도

로측정하였다. 다섯째, 가족영향은 가족 중 부모와 자녀간의

애정적 관계와 부적절한 부모역할이 음주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 결국 청소년의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유형 형성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국내 선

행연구들도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음주행위 간에는 일관성

있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39]. 이러한 맥락

에서 본 연구는 가족영향에 대한 측정을 7개 문항 ①부모님

은 나를 이해 못해서 ②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③

내가하는 일에 간섭을 해서 ④나를 매우 화나게 해서 ⑤부모

님이 지나치게 잔소리를 해서 ⑥부모님이 남과 비교하고 이

야기해서 ⑦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 음주태도

음주태도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와 학생들의 음주에 대

한 부모의 태도 등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

면서 허용적인 음주문화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음주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되며, 언제든지 술에 접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있다[40].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는음주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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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측정을 6개 문항①호기심에 1∼2번정도 술은괜찮

을 것 같아서 ②기분이 좋아지면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③술을 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④친구와 화

해 시 술은괜찮을 것 같아서 ⑤특별행사 시 술을 마시면괜

찮을 것 같아서 ⑥어른들과 술을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 정

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음주행동

음주행동은 Bandura에 의하면 기본적 가정은 행동은 역

동적이며, 서로 동시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개인에 의존한다

는 상호결정론의 개념을얘기했다. 이러한맥락에서 본 연구

에서는 음주행동에 대한 측정을 5개 문항 ①나는 최근 음주

를 한 적이 있는지 ②나는 최근에 음주를 하고 나쁜 행동이

나욕을 한 적이 있는지 ③나는 최근 음주를먹고싶은 충동

이 있는지 ④나는 최근 친구들과 음주를 한 적이 있는지 ⑤

나는 최근 음주를 하고 폭력행사나규범을 어긴적이 있는지

정도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선정 및 특성

본 연구에서 가설의 연구모형검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

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설문

지를 2010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속표본의 추출방법은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과 판단표본 추출(judgement sampling)을 병행하

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 219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을위한설문응답자의주요특성을살펴보면표 2와같다.

변수 구분 대학생 (명)/(%)

성별

남성 139/63.5

여성 80/36.5

합계 219/100

월용돈

5만원이하 3/1.5

10만원이하 12/5.3

15만원이하 38/17.4

20만원미만 39/17.8

20만원이상 127/58

합계 219/100

표 2 표본의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Samples

변수 구분 대학생 (명)/(%)

학교지역

광주광역시 121/55.2

전라남도 98/44.8

합계 219/100

주거지역

광주광역시 122/55.5

전라남도 97/44.5

합계 219/100

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대학생 음주행동과 관련한 문항을 개

발한 다음 요인의측정항목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

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로 표 3과 같이 확

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나타냈다.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일련의 연구요인들을 확인하였고, 설문을 재구성한 후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축소하여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

아통제, 가족영향, 음주태도, 음주행동 등 7개의 요인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KMO는 0.868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개의 요인

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개념을 다항목으로 표 3과 같이 신뢰도를 분석하

였다. 신뢰도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14.0을 이용

하였으며,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 측정방

법인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 ⍺계수에 의한측정방

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

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 음주태도, 음주행동 등 7개의측정

항목에 대한 Cronbach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측정을 위해 구성하는 항목들

은 신뢰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5.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48]. 확인적 요인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모

형 검증결과로 도출된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는 표 3과 같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2910.441, 자유도는 644, 에 대한 p

값은 0.062로, 유의확률의값(p = 0.05)이 0.05보다크게 나타

나 분석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를 기

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표준적합지수(NFI), 상대적합지수

(R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고, RMSEA(근차오차평균제곱근차이)값이

0.08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분석 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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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1.스트

레스

v1
.883

.863

.681

.786

.766

v2

v3

v4

v5

2.교우

관계

v6
.610

.606

.635

.601

v7

v8

v9

3.음주

기대

v10
.829

.748

.805

.797

.685

v11

v12

v13

v14

4.자아

통제

v15
.691

.665

.683

.746

.720

.736

v16

v17

v18

v19

v20

5.가족

영향

v21
.799

.781

.697

.761

.760

.792

.782

v22

v23

v24

v25

v26

v27

6.음주

태도

v28
.757

.734

.783

.604

.786

.750

v29

v30

v31

v32

v33

7.음주

행동

v34
.679

.808

.608

.682

.723

v35

v36

v37

v38

표3 확인적요인분석결과적합도지수,신뢰도
Table 3. Goodness-of-fit Index and Reliability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Results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eigen value

분산비율.

누적비율

(%)

3.767

9.913

9.913

2.409

6.339

16.252

4.510

11.869

28.121

2.098

5.521

33.642

3.549

9.341

42.983

4.848

12.758

55.741

3.208

8.441

64.182

신뢰도

Cronbach

Alpha

.678 .905 .896 .803 .835 .884 .816

모형적합도

지수

(644)= 2910.441 , p= .062,

NFI= .866, RFI= .831

IFI= .908, CFI= .906, RMSEM= .072

표3 확인적요인분석결과적합도지수,신뢰도(계속)
Table 3. Goodness-of-fit Index and Reliability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Results

3.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변수에서 7개 요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음주기대와 음주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0.7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우관계와 음주기대 간의 분

석결과치가 0.574로 두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교우관계와 음

주 태도는 0.528, 음주태도와 음주행동은 0.465 순으로 나타

났다. 분석결과 대부분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스트레

스

교우관

계

자아통

제

음주기

대

가족영

향

음주태

도

음주

행동

스트레스 1

교우관계 .127 1

자아통제 .421** .180** 1

음주기대 .282** .574** .215** 1

가족영향 .424** .222** .387** .207** 1

음주태도 .256** .528** .252** .740** .249** 1

음주행동 .304** .308** .381** .453** .366** .465** 1

*0.05수준(양쪽)에서유의함,**0.01수준(양쪽)에서유의함.

표 4 상관관계분석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4.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4.1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외생변수, 즉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가 자아통제, 가족영향은 매개내생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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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내생변수인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생의 음주영향요인이 음주행동에 미친 영향

력에 대한 인과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는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849.189, 자유도는 472, 에 대한 p값은 0.000으로 유의확률

의 값(p=0.000)이 0.05보다 작아 연구모형과 분석 자료가 적

합하다. 또한 다른 적합지수를 기준으로했을 경우, 표준적합

지수(NFI), 상대적합지수(R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

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RMSEA(근차평

균제곱근차이)값은 0.08보다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

모형은 표본자료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구분

절대적합지수 증대적합지수

χ2 (p) df
RMS

EA
RMR GFI AGFI NFI RFI IFI CFI

적합지

수

849.189

(.000)
472 .061 .043 .808 .871 .895 870 .897 .896

표 5 연구모형의적합도지수
Table 5. Goodness-of-fit Index of Research Models

4.2 가설검증

가설검증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

하여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변수를 측정한 다음 여기서 얻은 표본의 특성치를 이용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외생변수, 매개내생변수, 내생변수

등구성개념간의영향관계를 AMOS를통해얻은표본의특

성치인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유의수준 0.05

에서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와 조

절효과 검증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음주요인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이 음주태

도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음주태

도가 음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분

석결과첫째, ‘대학생의음주요인인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

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이 음주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

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 1-5>까지 검증한 결과 음주기

대(경로계수 .758, p 값은 .000)만이 음주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음주요인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가족영향이 음주행동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가설 6-10>까지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와 교우관계를 제외한 음주기대(경로계수 .438, p값

은 .004), 자아통제(경로계수 .323, p 값은 .000), 가족영향(경

로계수 .356, p 값은 .003)은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음주태도가 음주행동

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1>를

검증한 결과 음주태도는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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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검증결과
Fig. 2. Investigation Results of Research Models

1. 경로계수(t값)

2. * : P < 0.05 ** : P < 0.01

3.stre:스트레스, frie:교우관계, expe:음주기대, contr:자아

통제, famil:가족영향, atti:음주태도, acti:음주행위

그림 2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전제로 한 분석결과를 전

체 구조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음

주기대는 음주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음주기대, 자아통제,

가족영향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음주태도는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분석결과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대학생의 음주 관

련요인이 음주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결과로 분석문항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신뢰도 분석및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들은 연구

모형및가설의 검증 과정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이고, AMOS 5.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결과의 해석

에 기초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해 검증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음주요인인 교우

관계, 음주기대, 가족영향의 변수는 음주기대에 대한 변수만

음주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학생들의 음주

요인인 스트레스, 교우관계, 음주기대, 자아통제는 음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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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통제, 가족영향의 변수가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나 교우

관계보다는 가족의 영향이나 본인의 신념과 음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다든지, 사교모임을 더욱 재미

있게 만들어 주는 등의 긍정적 음주기대가 학생들의 음주행

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있어서 음주요인인 음주기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의 음주태도는 음주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음주태도

는 스트레스나 교우관계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의지나 신념

에 의해 술을 마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

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음주요인이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대학생들의 음주요인이 음주행태

에 미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

향력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음주기대는 음주의 상황적 요인(친구의

권유, 스트레스정도)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인식에 바

탕을 둔 음주기대와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교 내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프로그램과 알코

올중독자 가족자녀 등 문제를 가질 위험이 평균이상인 고위

험군 학생을 위한 선별적 프로그램,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시적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최상의

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사이버) 예방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져야겠다. 음

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음주와 관련된 교우 선후배집단의

압력, 잠재적 문제상황(또는 스트레스원인)과 같은 위험요인

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음주거부기술훈련, 인지재구

조화작업 등을 강조하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켜야겠다.

둘째, 음주요인인 가족의 영향은 대학생들의 음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대학생들의 음주주요인으로 제시된 영향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학생들

의 음주행동에 있어 가족음주교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예방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복지관과 학

교와 연계하여 가족의 참여를 유도해 내어 방학전 음주, 흡

연 등과 관련된 예방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겠다.

즉, 가족 간의 관계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해결하고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

안이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가족에게 배포

하여 가족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교육과 더불어 대중매

체 등을 활용하여 우리의 음주문화를 재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음주문화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음주행동에대한종합적인 시사점으로초·

중·고·대학교의 교육과정에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 및 교육대학이나 사

범대학에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교과목을 신설, 이수토록

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보건당국이 음주문화를 바꾸려는 노

력과 학생들이 적절하게 음주를 사용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을 갖도록 중재해야 하는 음주예방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학 내의 보건실을 중심으로 하여 음

주문제를 학생들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포

함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하고 학생들의 음주문화와

음주규범을 변화시킨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꾸준한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음주요인들을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음주 관

련요인이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를 밝혀봄으로써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

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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